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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이라는 말은 그리스어에서 왔어.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질문하는 것을 매우 좋아해서 
질문하고 질문하고 또 질문했지. 바로 이렇게 질문을 이어가는 학문이 철학이야. 
철학과 친해지려면 질문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해. 이 장에서 세바스찬이 남긴 질문에 답을 
해보고, 같은 질문을 친구나 선생님, 또는 부모님께 해보자.

질문 1. 네 마음대로 이름을 바꿀 수 있다면, 넌 어떤 이름을 갖고 싶니? 그 이유는 뭐니?

질문 2. *피타고라스는 철학자일까? 음악가일까? 수학자일까? 아니면 그 모두일까?

지혜를 사랑한다는 것 
Chapter 1

인물 탐구  

이 장에 등장하는 피타고라스는 고대 그리스의 인물로 ‘철학자’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야. 
그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유명한 수학자, 종교 지도자, 8음계를 창안한 음악가, 코스모스(우주)라는 
단어의 창시자, 천문학자, 과학자이기도 하지. 피타고라스가 이룬 업적에 대해 찾아서 정리해 보자. 



철학에서 소크라테스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야. 소크라테스를 중심으로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은 자연철학으로, 그 이후는 인간을 탐구하는 소크라틱스로 나뉘지. 그는 “내가 알고 
있는 단 한 가지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어. 즉, 내가 아는 것이 
없음을 인지하고, 끝없이 질문하고 숙고하며 실천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의미야. 
이렇게 우리가 안다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등을 연구하는 학문을 뜻하는 
단어가 이 장에 등장해. 이 단어는 무엇일까?

Chapter 2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 찾아보고 각 인물의 주장을 스스로 정리해 봐. 

모른다는 걸 아는 게 똑똑한 거라고?
Chapter 2

프리드리히 니체 

존 케이지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그리스의 대표 철학자로 소크라테스의 제자야. 그는 이데아론을 주장했어. 
이데아는 현상 세계 밖의 세상으로 모든 사물의 근원이자 본질이라고 했어. 
이데아는 오직 인간의 이성으로만 알 수 있는 진실이라면서 동굴의 비유로 이데아를 설명
했지. 진실을 찾으려면 동굴 밖으로 나가야 해. 인간은 스스로 만든 헛된 믿음으로 자신만
의 동굴을 만들고 그 안에 갇혀 살지. 
너도 너만의 동굴이 있니? 세바스찬은 물을 무서워했지만 수영을 가장 좋아하게 됐어. 
세바스찬처럼 네가 탈출한 동굴이 있다면 얘기해 줄래?

보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
Chapter 3

인물 탐구  

플라톤에 대해 찾아보자. 



우리는 모두 선택의 자유가 있어. 하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키가 작다는 이유 등으로 하고 
싶은 것을 금지당한 경험이 있니? 시몬 드 보부아르는 여자라는 이유로 불공정하게 대하
는 사람들에게 대항하며 페미니즘 운동을 펼쳤어. 남자도 여자도, 어른도 아이도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 세바스찬처럼 너의 자유를 뺏긴 경험을 적고, 그 이유가 
이해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나눠봐.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방
법을 생각해 봐. 

자유를 뺏긴 이유가 이해되는 경우

자유를 뺏긴 이유가 이해되지 않은 경우 

운명이 우리를 만드는 걸까?
Chapter 4

인물 탐구  

시몬 드 보부아르에 대해 찾아보자.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어. 이곳에 모여 논쟁을 벌이며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갔지. 그 방식이 민주주
의를 만들어 내기도 했어. 집회 또는 광장을 뜻하는 이 그리스어는 무엇일까? 

모든 탐구는 나로부터 시작돼. 그래서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 나가야 하지. 
세바스찬도 궁금한 것들을 노트에 끊임없이 적고는 답답한 마음에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 
그 질문들을 던져보지만,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은 너 자신이 찾아야 한다는 답을 들어잖아. 
네가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이니? 
다른 사람의 감정과 입장을 깊이 이해해서 도움을 주고 싶었던 경험이 있니? 

나도 하나의 우주야
Chapter 5



나는 질문한다, 그래서 존재한다
Chapter 6

친한 친구들이나 선생님, 부모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있니? 
여기에 그 질문들을 적어 물어보고, 사람들의 답변을 수집해 봐. 
물론 네 생각도 적어보고 말이야. 

인물 탐구  

파블로 네루다에 대해 찾아보자.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찾도록 돕는 걸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어. 
진리를 찾으려면 먼저 자신의 무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소크라테스는 대화를 통해 무지한 
사람들을 일깨웠지. 사람은 자기 내면을 탐구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서도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니까. 

소크라테스는 우리 인류에게 대답보다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려줬어. 
너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 볼게.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다면, 넌 무엇을 바꾸고 싶어? 
이 질문에 대한 네 답은 계속 바뀔 거야. 중요한 건 이 질문을 통해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지. 이 질문에 대한 지금의 네 대답을 적어 봐. 

초능력자 소크라테스
Chapter 7



타임캡슐에는 지금 너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을 담아. 세바스찬은 자신의 질문이 가득 담긴 
질문 노트를 넣었어. 딱 한 가지 물건만 담을 수 있다면, 넌 무엇을 담을 거야? 
그 물건이 네게 소중한 이유도 알려 줘! 

아름다운 공동체
Chapter 8


